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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임당의 생애에 나타난 가족 레질리언스의 형성과 강력한 힘으로 작동한 가족의 요인을 분석해

봄으로써, 역경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에 대처하는 힘은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귀감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행복한 가정 만들기와 좋은 부모 되

기 교육자료로서 위인들의 가정환경과 부모 자녀 관계 등의 연구 결과들을 발견한다면 현대의 부모들

에게 자녀 양육의 가치와 가족의 힘을 작동하는 원리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방위

신념체계

신사임당 어머니의 ‘역경에 대한 태도’는 신사임당의 신념체계에 평생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초월과

영성’면에서 아버지 신명화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삶을 추구하였는데 이것은 신사임당과

아들 율곡의 삶에도 이어지게 되었다.

신사임당은 출가 이후 어려운 현실을 초월하여 역경을 자기 발전의 기회로 승화시킨다. 원가족에서 형성된 자신에 대한

신념과 높은 자제력을 통하여 양가의 유지 및 자녀 양육에 매진하는 강한 레질리언스가 작동하였다.

조직과정

출가 전의 사임당에게는 풍요로운 사회적·경제적 자원들이 많았다. 자애롭고 학식이 높은 조부

모와 부모는 사임당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뒷받침하였으며 환경과 경제적 풍요함에 이르

기까지 최상의 자원을 갖추고 있었다. 이는 예술적 재능과 학문적 능력의 토양이 되었다.

사임당의 남편은 사임당이 학식이 높고 사리 분별이 올바른 점을 존경하고 사임당의 의견을 존중하였으며 시어머니 또한

사임당의 예술활동에 크게 제약을 두지 않았다. 출가 이후 가장 큰 사회·심리적 자원은 학문과 예술적 재능을 지니고 올바

르게 성장한 자녀들이었다.

의사소통
과정

원가족의 의사소통은 평등하고 합리적이었다. 사임당의 부모는 평등한 관계로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고 가족 안에서는 의사표현과 소통이 잘 이루어졌다. 이러한 대화법은 가족

위기의 순간에 상호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원가족의 합리적인 대화 모습을 보고 자란 사임당은 출가 이후에도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졌고 남편 이원수도

부인의 이러한 태도를 수용하였다. 신사임당의 의사소통과 상호협력적 문제해결 방식은 훗날 자녀들에게 귀감이 된 가족

규칙으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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